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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 15:1~11),  

 

하나님 찬양 드리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새찬송가 288 / 통 204) 

 나 무엇과도 주님을 (경배와 찬양 25) 

 

Focus,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열기 ㅣ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ㅣ 본문 읽기 행 15:1-11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15장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구원 교리를 정립한 제1차 예루살렘 공회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

방인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서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 구원 교리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는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율법 준수와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일부 유대인 신자들의 가르침이 퍼지면서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

살렘 교회에 상정합니다. 예루살렘 공회 결과,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공식

적으로 정립됩니다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ㅣ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 교리에 관해 변론과 다툼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1~2절) 

 

 

 

1-2. 적용과 나눔 ㅣ 교회 안에 구원 교리로 인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나누어 보세요.  

 

 



2-1. 관찰과 묵상 ㅣ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구원에 관해 어떤 내용을 증언하나요? 

그의 말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7~11절) 

 

 

 

2-2. 적용과 나눔 ㅣ 구원 교리를 왜곡하며 거짓되게 전하는 이단의 가르침을 들어 본 일이 있나

요? 헛되고 무익한 가르침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말씀 다지기   

제1차 예루살렘 공회는 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신분, 인종, 선행, 빈부 등 

그 무엇도 더해지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교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 사람

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롬 10:9).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요 14:6). 유일한 구

원의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참 진리 안에 거하며 참 생명을 

누립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ㅣ 다른 조건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

혜로 얻은 구원이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복

음을 힘써 전하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ㅣ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

노라 하니라” 행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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